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후 8:00

            2025년  9월 5일

경배와 찬양

성 경  봉  독

설             교
                              

금요 기도회

    

          
                                    빌립보서   4 : 6 – 7

 
                           가장 큰 슬픔 속의 평안
                                                     <정선약 목사>  

                    
               

 

         다음 주 대표기도 9/ 7/ 25 (1부: 박영재 장로 / 2부: 정석지 장로)*표는 일어서서    

금주의 기도 할 나라  : 2024년 기독교 박해지수 39위: 모잠비크 (Mozambique)

2025년 8월 31일제 15권  35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  수도 : 마푸토     

-  언어 : 포르투칼어

-  인구 : 35,312,000 명                              

-  종족 수 : 57 종족

-  가장 큰 종교 : 기독교 46.05%

-  민족 종교 : 25.2%    -  이슬람교 : 17.8%

                     모잠비크는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극심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배당은 파괴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살해되며, 수많은 신자들이 집과 공동체를 

잃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정부 또한 종교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책과 

행정적 장벽은 교회의 예배와 활동을 제약하며,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억압한다. 일부 

교회는 등록 거부와 폐쇄, 혹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마약 카르텔과 조직 

범죄의 영향은 사회 전반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기독교 청년들까지 폭력과 협박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폭력, 납치, 강제 

결혼, 강제 개종은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어린이들까지 신앙 때문에 살해되거나 학대받는 일이 

발생한다. 기독교 남성들은 살해, 재산 강탈, 강제 징집을 통해 가정과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러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기도 제목: 

1.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서 극심한 폭력과 공격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고,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주님의 보호아래에서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2. 모잠비크 성도들이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며, 오히려 복음  
    으로 세상을  밝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              양

대  표  기  도

봉              헌

광              고

성  경  봉  독

설              교

찬              송

축              도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다 함 께

1부 : 박재호장로 / 2부 : 이서구 장로

다 함 께

정선약 목사

찬송가 634장

인 도 자 

   디모데후서 4 : 7 ~ 8
  2 Timothy 4 : 7 ~ 8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How Can We Live in Victory?

함께 지어져 가네

예  배  초  청*

*

*

*

*

*

다 함 께

정선약 목사

다 함 께

설 교 자 

다 함 께

사  도  신 경
The Apostles’ Creed

Praise 

 Announcement

Offering

Congregation Prayer

 Invocation

Scripture Reading

          Sermon

           Hymn 

     Benediction 

 
 

화- 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2025년  9월 2일 - 6일
새벽 기도회 

    
 

로마서  1: 8-17               하동호  목사

로마서  1: 18-32            박준섭 목사

로마서  2: 1-16                하동호 목사

로마서 2:17-29             박준섭 목사

로마서  3: 1-8                 정선약 목사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으로 진행합니다.

화 요 일

수 요 일

목 요 일

금 요 일 

토 요 일

담임목사 : 정선약

교 회 를  섬 기 는  사 람 들

주  일  예  배

1부 2부

English Service (EM), 

새벽 기도회 (화~금)

금요 기도회

교육부 금요 모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30

오전 5:30

오후 8:00

오후 8:00

주  중  집  회

청년부 예배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동시 예배)

주일 성경공부 (EM, 청년) 오후 3:30  (토)오전 6:30

 부목사 :  박준섭 (행정/교육/청년부),  하동호 (EM)  

 전도사 :  김희경 (영유아부), 박에스더 (유치/유초등부),  Monom Teelkham (중고등부),  배은옥 (심방)

    



교 회 소 식

▪ 8/31  (주일)  선교회 모임
▪ 9/7  (주일)    당회, 유치-유초등부  PTA  모임              ▪ 9/14  (주일)  교회 설립예배 및 마을 축제 
▪ 9/16 (화)    KPCA 노회                                                            ▪ 9/28 (주일)  선교회 모임, 영유아부 PTA 모임

교 회 행 사 

NJHARVESTCHURCH.ORG

1 & 4 선교회: 장석중/이정희 (서아시아)  

2 & 3 선교회:  Russell Abraham (뉴욕)

5 선교회: 마이크 고다 (그리스),  오정호 (텍사스)

6 선교회: Bryan Chu/추소희 (튀니지)

7 선교회: 사라 휴 (뉴저지)

 선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

기 도 제 목 

         

     

  1.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 하베스트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역동적인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사랑과 섬김, 지혜와 겸손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2.  모든 목회자, 당회원, 제직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맡은 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소서. 

       사역을 하는 각 위원회와 부서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3.  영어권(All Nations Harvest Church)이 말씀과 기도,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4.  교회 안의 모든 세대 (교회학교, 청년, 장년, 시니어)가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돌봄과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5.   교육부 총괄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청빙되게 하소서.

6.   마을 섬김 사역이 잘 구성되어 성도들의 돌봄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각 마을 공동체가 다시 기도와 교제로 활기차게 회복되게 하소서.

7.  교회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선호규 장로, 이재형집사, 박성순권사, 임영집사/이경미권사, 황지영권사)  

    

 ▪2025년도 교회 표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엡 2:21-22)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길 기도합시다.

▪ 토요 새벽 예배  이번 주 토요일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새벽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아침식사가 준비됩니다. 

▪ 설립 기념 주일 안내  9월 14일(주일)은 본 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이 날 예배는 오전 10시에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마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마을별로 
     함께 식사한 뒤, 즐거운 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 성경 공부 안내  가을에 시작하는 성경공부 신청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공부방  한글 공부방 (주일 오전 9:00 - 10:30)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글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문의 : 박영재 장로)

▪ 교육부   다음 주일(9/7) 유치, 유초등부 학부모 (PTA) 모임이 점심식사 후 12:40pm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 무료 강좌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증 치료 강의를 9월6일 (토)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실시합니다.   강사: 유영욱 장로     신청: 구완종 집사 (201-417-9008)  

 

 

                     12,486.00

주 정 헌 금

지난 주 헌금 

헌금 합계  :

건축 헌 금

절기  헌 금

지 정 헌 금

친 교 헌 금

십    일   조 감 사 헌 금

청년부 헌금

E  M  헌 금

주 교 헌 금

선 교 헌 금

기 타 수 입

6,913.00

2,726.00

100.00

0.00

100.00

150.00

1,990.00

170.00

75.00

57.00

205.00

0.00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온라인헌금 바로가기 

헌금위원

1부

2부

 8 /  31 / 25 9 / 7 / 25

                          
 이한승 집사

최진우 집사

 임성근 집사

 홍성봉 집사

교 우 동 정

장 례  

  

 ▪ 권종혁 집사 (한국 방문)

  

 

   과 정    내  용     대 상         기 간

 새가족 학교 -교회 

가족이 되는 첫 걸음
 믿음의 기초를 함께 배우며, ‘나의 교회’
라는 소속감과기쁨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2024-25년 교회 
 등록하신 성도

  

 

    9/28 - 10/ 19   매주 
주일 오후 1시  4주 과정

  

 

   크리스챤 
     베이직
  (Christian 
       Basic )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때로는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정선약
    목사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하는 
성도 

  

 

       9/ 17 - 10/ 29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8주 과정

  

 

    담 당

  ▪권종혁 집사 (양은영 권사)의 장모 고(故) 김초자 집사께서 지난 8월 28일 84세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 산
▪  조정욱 / 윤한나 교우 가정 (차녀 조서현)

출 타

  정선약
    목사


